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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와 맞는 앱부터 찾자! 

독서 기록 앱은 사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. 개인의 성향과 

취향, 독서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앱이 달라지기 때문. 어떤 앱은 ‘기록’에 집중하는가 하면, 어떤 앱

은 사람들과의 ‘교류’에 방점을 찍기도 한다. 책을 등록하는 방법의 편의성도 다르고, 메모하는 형태에도 차이

가 있다. 앱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디자인, 기능, 편의성 등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선택에 대

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. 

사용자가 많은 북적북적, 리더스, 산책, 북플립 네 가지 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. 이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

수 있으며, 리포터와 중2 자녀가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앱을 골라봤다. 이외에도 북모리, 북플, 북

트리, 독서 다이어리 등 시중에 독서 기록 앱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테스트해보고 자

신에게 잘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.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

수 있다. 

나의 독서 이력을 한눈에! 

독서 기록, 앱으로 스마트하게 해볼까

북적북적 리더스 산책 북플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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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 제공 ○ ○ × ○

월별 독서량은 권수와 페이지 
두 가지로 제공된다. 

읽은 책은 책탑 형태 또는 리스트형으로 볼 수 있다. 

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 단순하고 

직관적인 ‘산책’과 ‘북적북적’이 마

음에 들었는데요. ‘북적북적’이 캐

릭터가 귀여워서 더 호감이 가요. 

읽은 책을 입력하면 차곡차곡 쌓

이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, 일정 높

이가 되면 새로운 캐릭터가 오픈

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.캐릭터 

배경화면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

있어 좋아요. 

메모에는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

고, 통계 데이터도 월별 독서량만 

제공하지만, 저한테는 이 정도면 

충분합니다.^^

단순한 게 제일 좋은 중2 자녀’s PICK!  ‘북적북적’

독서 기록 앱별 기능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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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장을 넘기며 마주한 감동과 여운. 손으로 기록하자니 귀찮고,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는 아쉬웠다면 독서 기록 앱을 이용해보면 

어떨까. 내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, 마음에 드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저장할 수도 있고, 같은 

책을 읽은 다른 사람의 서평도 참고해 볼 수 있다. 읽은 책이 쌓일수록 느끼는 성취감과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는 덤. 독서 기록 앱, 

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, 내게 맞는 앱으로 이 여름 책 속에 풍덩 빠져보자. 

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@naeil.com

귀염뽀짝 캐릭터의 활약

아기자기한 디자인과 귀여운 캐릭터로 인기가 

높다. 특히 읽은 책을 탑처럼 쌓아 보여주는 시

각적인 효과는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취감

을 느끼기에 충분하다. 책탑의 높이에 따라 캐릭

터를 획득할 수 있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는 

것도 장점. 다른 것 필요 없이 그저 읽었다는 기

록 하나만 남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.

혼자 하는 독서는 싫어 

다른 사람, 소위 잇님(블로그 이웃을 칭하는 말)

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앱이

다. 인스타그램처럼 개인 계정을 팔로할 수 있

고, ‘피드’ 섹션이 있어 다른 사람의 스크랩을 보

고 ‘좋아요’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길 수도 있다. 

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북클럽이 신선

하다. 돈을 미리 걸고 미션을 완수하면 환급받는 

방식으로 90%의 완독률을 이끌어내고 있다. 

심플한 게 최고야  

산책(내가 산 책들)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. 읽은 

책을 마치 서가에 전시해놓은 듯 책표지로 한눈

에 보여주는 아날로그 디자인이 매력적. 책을 등

록할 때도 검색뿐 아니라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

직접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. 다만 아이폰과 

아이패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, 통계 기능이 제

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. 

이보다 더 분석적일 순 없다 

디테일의 끝판왕. 매우 자세하고 세분화된 기록

과 통계를 제공한다. 자신이 등록한 책의 권수

는 물론 읽은 책, 읽고 있는 책, 읽을 책으로 분류

해준다. 차트나 달력으로 독서 현황을 파악할 수 

있으며, 총 읽은 페이지 수, 내 서재의 저자 순위 

등도 알 수 있다. 리더스 앱과 마찬가지로 팔로 

기능도 있다. 단, 다른 앱에 비해 구동 속도가 상

대적으로 느리다. 

일단 꼭 원했던 기능은 마음에 와

닿는 구절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 

하이라이트 기능이었어요. 책을 

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만

나면 리더스 앱을 켜서 사진을 찍

고 형광펜으로 표시해 저장하면 

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. 

같은 책을 읽는 다른 사람의 생각

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

었어요. 북클럽은 아직 참여해보

지 못했지만 여럿이서 함께하면 

읽기가 버거운 책도 도전해볼 수 

있을 것 같아요. 

독서 기록 앱별 특징

‘잇님’들의 생각이 궁금한 리포터’s PICK!  ‘리더스’ 

한 달 동안 읽은 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
‘독서 달력’ 기능도 제공한다. 

기억하고픈 페이지를 찍어 밑줄을 긋고 메
모도 남길 수 있다.

내 서재에 가면 독서량과 독서 성향 등 
나의 독서 기록과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. 

북적북적 산책

북플립리더스


